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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북극항로 시대를 열다! 
첫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을 마치고 부산으로

 - 10.13. 부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선원과 공로자 격려를 위한 행사 개최
 - 시범운항 의의 공유 및 국가 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인 준비 의지 표명

【관련 국정과제】 56.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13일(화) 오후 3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에서 북극항로 왕복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 아크로호의 귀항을 기념하고, 
선원과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8월 22일 21시경 부산항 신항을 출항해 북동항
로를 거쳐 20일 5시간 만에 영국 펠릭스토우에 도착했다. 이후 네덜란드 로테
르담과 폴란드 그단스크를 차례로 기항한 뒤, 다시 북동항로를 통해 10월
11일(일) 부산항으로 돌아왔다. 우리 선사의 컨테이너선이 북극항로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유럽을 왕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범운항은 불확실한 극지 환경과 국제 정세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실제 수출 컨테이너화물을 선적한 선박으로 북극항로의 기술·환경·
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 해상 물류망의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행사에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장과 국회의원,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장, 시범운항 선사 관계자, 귀항 선원 및 가족, 지역 
경제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긴 항해를 마치고 귀항한 선원들을 
환영하는 것으로 시작해, 시범운항 경과 보고 및 공로자 감사패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항해에서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후속 시범
운항과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북극항로를 국가 장기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출입 물류망을 다변화하고, 부산을 포함한 
해양 수도권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운·조선·항만·물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범운항은 우리 수출 화물을 실은 컨테
이너선으로 북극항로를 실제로 오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바닷길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성과다.”라며, “항해를 완수한 선원들과 이를 뒷
받침한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번 성과를 다음 항해로 이어가
북극항로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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